
■ 박근혜 대선후보 교육정책 발표에 대한 논평(2012. 11. 21)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고교체제 대책과 
사교육영역 규제를 제외해선 안됩니다
▲ 오늘 박근혜 대선후보 교육정책 발표, 선행학습 유발 요인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온종일 학교> 등 5대 실행방안 제시함...

▲ 법 제정을 통해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초중고 및 대입 시험요인을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 만연한 학교 밖 ‘나쁜’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음...

▲ 특히 서열화 된 고교체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교육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 단계까지 과열되는 주된 원인을 그대로 방치함...

▲ 초등학교 단계의 <온종일 학교>는 돌봄과 복지 확대 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사교육 대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온종일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간략히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핵심원인으로 지목되어온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시험요인(초중고 학

교시험 및 입시)에 대해 강력한 규제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특별히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약속함으로써, 앞서서 같은 정책을 발표했던 다른 후보

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규제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요인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 밖 사교육 영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는 

정책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사교육 전면 



금지 등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사실상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사교육 영역은 그대로 방치하

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교체제 단순화 대책이 완전히 빠져있

다는 점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체제에 대해서는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만 밝혀 사실상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교육 경쟁이 고교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된 핵심원인에는 현재의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교육 대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

혜 후보가 오늘 공약 발표에서 강조한 초등학교 단계의 <온종일 학교>나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탐색

을 위한 <자유학기> 등의 정책도 고교체제 단순화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 경쟁을 근원

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도입 취지와 달리 실행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고교체제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앞서서 발표한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비교할 때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5대 실행방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단계의 <온

종일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5시까지, 그리고 맞벌이나 저소득층 학

생을 대상으로 저녁 10시까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학교의 돌봄 

기능과 교육복지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평가할 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교육 수

요의 핵심은 돌봄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입시경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온종일 학교> 프로그램을 

사교육 대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현 정부의 ‘사교육없는학교’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온종일 학교>를 사교육 대책으로 무리하게 적용하는 순간, 많은 부작용과 왜곡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입제도와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이 부실한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대입제도 단순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내용(정시는 수능 중심, 수시는 학생부 중심)에서 오히려 후퇴하여, 수시를 학생

부와 논술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단순화의 원칙만 되풀이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약을 여전히 제시하지 않아,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정책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교육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공약의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해당 후보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졌으며, 박근혜 후보 사무실에도 조만간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는 각 후보의 교육공약을 평가하는 

국민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내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결과에는 오늘 공개

된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 내용도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국민이 요구하는 사교육 대책을 정치권이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11.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010-3258-5707)


